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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에서 목재펠릿 10만톤 생산
녹색사업단, 솔라파크와 MOU 체결 … 1만ha에 2012년부터 조림

산림청 산하 녹색사업단이 인도네시아에 조림 및 우드펠릿 생산기지를 구축해 신․재생에너지 확보에 나선

다.

녹색사업단은 7월19일 인도네시아 국영 영림공사 및 솔라파크 인도네시아와 3자간 <인도네시아 바이오매스

조림 및 우드펠릿 생산에 관한 MOU>를 체결하고 인도네시아 조림목을 활용해 우드펠릿 생산을 추진키로 했

다고 7월21일 발표했다.

Java의 국유림을 관리하는 인도네시아 국영 영림공사는 1만ha의 조림지를 제공하고, 녹색사업단은 제공된

조림지에서 속성 조림사업을, 목재펠릿 생산 기술력을 가진 솔라파크 인도네시아는 생산된 조림목을 활용해

목재펠릿을 생산하게 된다.

녹색사업단은 2011년 하반기에 조림 대상지 1만ha에 대한 조림타당성 조사를 거쳐 2012년부터 조림을 실시

하고, 3-4년 후 생산되는 목재펠릿을 활용해 <바이오매스 발전 및 청정개발체제(CDM)사업>으로 발전시킬 계

획이다.

인도네시아는 조림에 적합한 기후와 토양으로 우리나라 보다 5-10배 이상 나무가 빨리 자라는 천혜의 조건

을 보유하고 있으며, 녹색사업단은 목재바이오매스용 속성조림을 통해 2016년부터 경유 5만리터에 해당하는

목재펠릿 10만톤을 생산해 국내시장에 도입할 예정이다.

목재펠릿 생산 MOU는 2009년 3월 인도네시아 산림부장관과 우리나라 산림청장이 체결한 <목재바이이오매

스 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MOU>의 후속조치로 양국 정부의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결과이다.

녹색사업단 공영호 해외사업본부장은 “MOU를 통해 인도네시아는 조림을 통한 산림면적 증가와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우리나라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이 될 신․재생 에너지원 확보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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